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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장의 붓질·신예의 실험 … 서울, 거대한 캔버스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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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트페어 ‘키아프 서울’ 내달 3일 코엑스서 개막 20여개국 176개 화랑 참여 피카소부터 호크니까지 세기의 걸작들 한자리에 신
진 작가·갤러리도 조명, 韓日 수교 60주년 기념해 공동 기획한 특별전 눈길, 명동·광화문 도심 곳곳선 대형 미디어아트 동시상영

오는 9월 서울을 세계적인 미술 도시로 바꿀 ‘키아프(Kiaf) 서울’이 돌아온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 장터인 키아프 서울은 해외의 역
량 있는 신진 갤러리들을 새롭게 영입하면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서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로 탈바꿈시키는 대형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도 마련돼 더욱 기대를 모은다.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키아프 서울은 오는 9월 3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1층 홀 A·B와 그랜드볼
룸, 2층 더플라츠에서 열린다. 올해 아트페어의 주제는 ‘공진(Resonance)’이다. 예술의 회복력과 공명의 힘을 통해 미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번 키아프 서울에는 세계 20여 개국 175개 갤러리(화랑)가 참여한다. 이 가운데 해외 갤러리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53곳에 달
한다. 여기에는 중국 탕 컨템퍼러리 아트와 이탈리아 프리모 마렐라 갤러리, 독일 갤러리 징크를 비롯해 미국 선다람 타고르 갤러리, 
일본 화이트스톤 갤러리, 대만 아르테민 갤러리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갤러리가 대거 포함됐다. 국내에서도 국제갤러리, 갤러리현
대, 가나아트, 학고재, 조현화랑, 선화랑, 우손갤러리 등 주요 갤러리들이 나란히 참가한다.

이성훈 키아프 운영위원장(한국화랑협회장·선화랑 대표)은 “키아프 서울은 지난 2년간 전시 공간 확대와 참가 갤러리 수 증가를 통
해 외형적 성장을 도모해왔다”며 “올해부터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을 넘어 참여 갤러리의 수준과 전시 콘텐츠의 완성도에 집중해 더
욱 완성도 높은 아트페어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품작의 매체와 장르는 회화, 조각부터 미디어아트, 설치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다.

올해 새롭게 키아프 서울에 합류한 갤러리도 22곳이나 된다. 유럽 중견 갤러리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31명의 전속 작가를 두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프리모 마렐라 갤러리도 그중 하나다. 그 밖에 홍콩의 아트 오브 네이처 컨템퍼러리, 일본 도쿄의 하이드 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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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 러시아 모스크바의 시스테마 갤러리, 대만 타이베이의 아르테민 갤러리와 태국 방콕의 넘버1 갤러리, 중국 상하이의 아치 갤러
리, 프랑스 파리의 더 브리지 갤러리 등 다양한 도시의 젊은 갤러리들이 떠오르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키아프 서울에서는 20·21세기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서 깊은 화랑인 디(DIE) 갤러리는 파블로 피카소와 앙드레 마송, 마리노 마리니, 피에르 알레친스키 등 거장을 포함한 작가 12인의 
작품을 선보인다. 앙드레 마송의 1932년 작 ‘Femme surprise’가 대표적이다. 또 이정갤러리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출품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 작품도 두루 출품된다. 올해 개관 55주년을 맞아 특별전을 열었던 갤러리현대는 김창열, 정상화, 
이승택, 이건용, 이강소 등 갤러리와 인연이 깊은 거장들의 작품을 펼친다. 국제갤러리는 스위스의 세계적인 작가 우고 론디노네의 
신작 ‘small orange yellow silver mountain’(2025년) 등을 선보인다. 조현화랑 역시 박서보, 이배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작가
들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학고재는 장승택, 강요배, 박종규, 박영하 등 중견 작가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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